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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해지는 정부는 경제를 위축시킵니다.     18-04-21

2018년 4월에 유럽의 브럿셀 (Brusells)에서 뜻 깊은 경제학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발표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발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전 경제자문이었던 안드레이 일라리오노프 (Andrei Illarionov) 의 발표였는데 그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체제로 변해오면서 정부 역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성장한 경제 전문가의 연구 결과도 자본 주의 체체 하에서 연구한 결론과 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일라리오노프의 결론은 지출을 증가하여 정부가 비대해지면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일라리오노프는 러시아를 포함해서 공산/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 체체로 전환한 나라들의 56년 간의 경제 발전 상황을 면밀히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표한 연구에는 미국과 일본 등의 자본주의 경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궁극적인 연구 결과는 정부의 지출이 증대하면 경제력은 약화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는 자유세계의 경제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학문적 결론이기도 합니다. 런던 소재 경제원구원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가 출간한 연구 논문과도 일치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일찍이 정부의 크기를 줄이면 장기적으로 GDP를 10% 정도 증가 하는 일은 쉽다고 했습니다. OECD의 연구 결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의 크기를 10% 줄이면 그 나라의 GDP를 연간 0.5% 내지 1% 씩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OECD의 연구가 지적한 바는 정부가 세율과 지출을 0.5% 내리면  국민 개인당 세금부담은 3 배가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일라리오노프나 OECD의 연구는 정부가 지출을 감소하면 경제 번영의 원동력이 된다는 이론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은 온통 장미 빛입니다. 친 트럼프 이거나 반 트럼프 세력이 다 같이 현재의 경제호황을 트럼프 감세의 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업의 낙관심리는 90%를 넘어 과거 60년 중 가장 높은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4.1%로서 거의 완전고용을 보이고 있고 전국적으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비하여 구직자의 수효는 턱 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업의 낙관심리에 힘입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미리 주는 회사가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고 인력부족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은 감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2018년에 들어와서 월별 고용증가는 300,000 명을 초과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6십년 만에 최저치인 100,000 명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지 1년 이상 지났으니 지금의 호경기가 오바마 정책의 여파라는 주장은 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의 14% 법인세 인하에 재미를 본 미국 정부가 법인세율을 더 인하할 가능서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끝
